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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5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자유  공간

음악이 보이는 영화

7면  자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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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김찬희

지난 4월 3일, 주한미군과 한국군 장병들

이 "2001년 한국방문의해 사업회"와 "미군

위문협회(USO)의 공동 후원으로 천안의 독

립기념관에서 식목일 식수행사를 가졌다. 주

한미군과 한국군 장병, 그리고 지역사회 인

사 및 독립기념관 직원을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천4백 그루의 나무

를 식수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8군사령관 Daniel

R. Zanini 중장은 개회식 연설에서 "Today

we plant trees for hope. The trees you plant

today stand for the bond between the ROK

and the U.S."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We are very fortunate to

식목일 식수 행사

live here in this great country"라고 말했다.

약 100여명의 한미 장병들은 이날 240cm

짜리 나무 400그루와 60cm 짜리 나무 2000

그루를 지난해 식목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식

수했던 독립기념관 정원과 가까운 장소에 심

었다.

"We (soldiers) do other things than train

to fight. We also take part in taking care of

the environment for the future generations

to enjoy. I'm proud to be in Korea and in

taking part in this event"라며 미8군 G3 Cur-

rent Operations에 근무하는 Neville Porter

원사가 소감을 밝히는 한편 미8군 본사 수송

의 윤영수 병장은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무를 심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날씨도 좋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인 안

광찬 소장은 "나라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크나큰 애

국이다.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도 있으면

카투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

군 병사들과 같이 일하면서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구 AFKN은 지난 4월 23일을 기해 지난

5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AFKN의 명칭을

AFN Korea로, 종전의 둥근 모양의 로고를

새로운 모양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명칭인 AFN

(American Forces

Network)은 세계 여

러 나라에 있는 미

군의 라디오와 TV

방송국 명칭으로 사

용되고 있어 이번에

AFKN도 AFN Korea로 변

경하게 된 것이다.

AFN Korea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27일 일본주둔 병참사령부 일반명령 제 84

호에 의해 구 AFKN의 효시가 된 미 육군

8314부대의 공식 창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AFKN, 명칭과 로고 변경
AFN Korea는 이후 여러 전선을 따라 이

동하여 방송을 하기도 했으며 전쟁이 막바

지에 달했을 때부터 AFN Korea는 고정된 위

치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현 AFN Korea의 운영 책임자인 Wallace

Cornelison에 의하면 "변경되는 것은 명칭과

로고뿐이며 서비스는 예전과 동일하다"고 밝

혔다.

AFN Korea의 국장인 Gary L. Keck 중령

은 "AFN Korea는 그 동안 많이 발전해왔으

며 우리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하던 때가

있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방

송하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도 거대한 군 방송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며 우리의 시청자들이 해외 어디로

가든, 같은 브랜드명을 볼 수 있게 되므

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라고 전했다.

카투사 신문 김태완

상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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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신문사는 4월 중순부터 실

시되는 ROS&I 작전 참가를 위해 4월 둘째

호를 휴간합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한미장병간의 우호와 미군의 한국문화

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3회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가 한국군지원

단의 주최아래 지난 4월 4일 용산 메인포스

트에 위치한 발보니 극장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지역별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총 14명의 미군은 각자 정해

온 주제를 통해 능숙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군지원단

장 박희만 대령은 축사에서 "장병간 우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올

라온 한국어 우수자들의 실력을 경연하는

제3회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하

게 되었다"고 대회 취지를 밝힌 후 "양국군

의 상호신뢰와 우의는 매우 중요한 무형전

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지

원단은 언어와 정서, 문화가 다른 한국에

대한 미군장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며 이번 한국

어 웅변대회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군 장병의 동기를 유발시킬 뿐 아니

라 언어습득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효과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

다. 또한 "뜻깊은 의미를 가진 제3회 주한

미군 한국어 웅변대회가 양국간의 우호를

제3회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한국어를 배

우려는 많은 미군 장병들에게 자신감을 주

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대회에 참

가한 모든 장병이 그 동안 학습해온 한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

기 바란다"며 한국어 교육과 웅변대회준비

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미관계자 모

두를 치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각의 연설에서 한국

어 실력 뿐 아니라 독특한 의상과 자신의

장기 등을 함께 선보이며 이번 대회에 참가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모습을 곳곳에서 보

여주었다. 20지원단 소속 Yumang 일병은

한복을 입고 나와 연설 도중 한국어로 노래

를 부르기도 했으며 18의무사 소속 Cortell

상병은 태권도복을 입고 출전하여 태극 일

장과 발차기 시범을 보여줌과 동시에 애국

가를 즉석에서 부르기도 하여 관객들의 웃

음과 박수를 자아냈다. 또, 307통신대대의

Wray 일병은 개량한복을 입고 나와 한국문

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194정비대대

소속 Best 상병은 동료 카투사 병사에게 공

개 청혼을 하기도 했다.

번외로 참가한 미2사단 47기갑대대 소

속 Heron 중사는 '위기에 빠진 한우'를 주

제로 한 연설에서 감동적인 연설 내용과 함

께 정확한 발음, 탁월한 어휘선택을

뽐내며 관객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

를 얻어냈다.

심사를 맡은 한국군 지원단 정작

과장 이영섭 소령은 심사평을 통해 "

우리 한국군지원단은 무엇보다 한국

어 능력 증진과 한국 문화 이해를 위

한 참가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

와 아낌없는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실력이 모두

뛰어나 작년에 이어 심사하는 데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심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우리는 참가자들의

웅변내용, 발음의 정확도, 시간엄수,

관객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심사기준을 설명하였으며 이번 대

회에서 한국어 링귀스트의 참여는 배

제하였기 때문에 이번 참가자들은 정

말 순수한 한국어에 대한 사랑과 노

력만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시상내역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

명, 동상 3명, 장려상 7명이었으며 찬조출

연한 미2사단 47기갑대대 Edward Heron

중사에게는 감사장이 주어졌다. 시상은 박

희만 대령이 직접 수여하였다.

열띤 경합 끝에 대상은 결국 '우리의 하

나되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한 포

병여단 소속 Jenson 상병이 차지했다. 1997

년에 한국에 처음와 그 이듬해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Jenson 상병은 "모든 참가자

들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후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동

료 카투사 이영운 병장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는 아내 역시 한국사람이라고 했다.

그 외에 '나의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18의무사 소속의 Cortell 상병이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은상은 1통신여단 소

속 Andrew 상병과 2여단 소속의 Green 상

병, 동상은 194정비대대의 Best 상병, 498

지원대대의 McCullough 일병, 18의무사 소

속의 Abbey 상병에게 각각 돌아갔다.

8 군본사 Organizat ion Day

지난 4월 6일은 미8군 본사(HHC EUSA)

의 Organization Day였다. 당일 아침 PT 시

간을 통해 기념 티셔츠를 받은 8군 본사 소

제공됐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8군본사 G-4소속

임복구 일병은 "늘상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만 받다가 이렇게 넓은 대지에서 자연과 숨

쉴 수 있어 좋습니다. 또 언어장벽으로 늘

서먹서먹한 미군들과 운동을 하면서 더 가

까워질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 무척 즐

겁습니다"라며 행사를 즐겼으며 8군본사 G-

3 NBC소속 Allah 상사는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각종 게임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Or-

ganization Day를 함께 했다.

속의 전 미군과 카투사는 오전 9:

30분 용산 사우스포스트에 있는

컬리어 필드에 모두 모여 Orga-

nization Day 행사를 함께 즐겼다.

8군 본사소속 카투사와 미군

들은 따뜻한 봄날 소풍 나온 기분

으로 함께 어울려 소프트볼, 배

구, 축구, 줄다리기, Weapon Dis-

assembly/Assembly, 3-Legged

Race, 다트, 미식축구, 구급법 경

연대회, 카드게임 등을 즐겼으며

함께 온 미군들의 가족을 위해 감

옥 놀이, Face Painting과 같은 이벤트가 마

련되기도 했다. 또한 8군 본사 소속 간부들

이 직접 준비하고 요리한 음식이 점심으로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일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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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여자친구 생각이 날때...

미 6항공여단 1대대 본부중대 공급실

상병 이형진

미 6항공여단 1대대 본부중대 인사과

병장 전영준

미 6항공여단 1대대 본부중대 행정실

병장 이상학

미 6항공여단 1대대 본부중대 NBC

일병 김성우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KFEM held a performance in

Myongdong denounce the government's

move of going ahead with the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denounce: 비난하다

해석: 환경 운동 연합, 명동에서 새

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하는 공연을 가지

다

Jin lowered his estimated growth rate

given the possibility of a hard landing

by the U.S. economy.

hard landing: 침체, 어려움

해석: 진념 부총리, 미국 경제의 침

체 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상 성장률을 낮

추다

Public service fees are curbed and

the won-dollar rate stabilizes

curb: 억제하다, 속박하다

해석: 공공 서비스 요금이 억제, 환

율 안정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economy has apparently deterio-

rated compared to that seen three months

before

deteriorate: 악화되다, 저하시키다

해석: 3개월 이전보다 분명 악화된 한

국경제주변 상황

Jin had an in-dept discussion with a

group of economic experts

in-dept discussion: 심도 깊은 논의

해석: 경제전문가 그룹과 심도있는 논

의를 한 진부총리

Korea to launch Strategic Navy Fleet

fleet: 함대

해석: 정부, 전략적 해군 함대 사업 추진

계획

Strategic mobile fleet, which will be

sent to secure a sea lane in East Asia in

the event of a maritime dispute

maritime dispute: 해양분쟁

해석: 해상 분쟁이 발생시 동아시아 항

로 보호를 위해 파견될 전략 기동함대

The envisioned fleet will play a role in

projecting sea power into regional waters

in times of crisis

envisioned: 구상하다, 상상하다

해석: 구상중인 기동함대는 위기의 순

간에 우리 근해의 해군력 투입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The presence of an aircraft carrier is

pivotal to a blue water navy

pivotal: 중추

해석: 항공 모함의 보유는 대양 해군 사

업에 중추적인 요건

The officials swapped pouches contain-

ing the letters at the Neutral Nations Su-

pervisory Commission building there

pouch: 자루

해석: 중립국 감독 위원회 건물에서 편

지가 든 자루를 교환한 양측의 관계자들

Wahid to fight impeachment attempt

impeachment: 탄핵

해석: 와히드 탄핵 움직임에 대항키로

Chirac's right chalked up victories

elsewhere around France

chalk up: 기록하다

해석: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 승리

를 거둔 시라크의 우파

Clashes between anti-guerrilla

forces and rebels ensconced on the

slopes of Mount Sar Planina

ensconce: 감추다, 숨겨두다

해석: 사르 플라니나산 기슭에 숨어

있는 반도들과 게릴라 진압군간의 충돌

Machine- gun and mortar fire re-

verberated from three villages

reverberate: 반향하다, 울려퍼지다

해석: 세 개 마을에서 자동소총과 박

격포 쏘는 소리가 울려퍼지다

A fire started by a tracer bullet

tracer bullet: 예광탄, 발연탄

해석: 예광탄으로 인해 시작된 화재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자친구

가 옆에 있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속초로 훈련을 나가서 푸르게 펼

쳐진 바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여자 친

구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군요. 그러

면서 지금 당장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섹션에

서의 일이 힘들거나 늦게 끝날 때와 같이

여러모로 저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때 여자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신병 때였습니다. 좋은 영화가 나와서

꼭 여자친구가 생기면 보기로 결심하고 있

었는데 갑자기 고참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서글펐습니다. 또, 가끔씩 편지를 수

발하러 갈 때 동료의 여자친구가 선물이라

면서 보내온 큰 소포나 무거운 우편물을 동

료에게 전달해야 할 때 나도 저런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보름날 가을 하늘의 달을 봤을 때.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고 기운도 쭉 빠지고 또

자신감도 잃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

과 친구들......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입니

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나의 모습

(좋은 모습+나쁜 모습)을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해주고 또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

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물론 많이 볼 수 있었

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 부대도 그렇고 자주 나가는 훈련지에

서도 그렇고 밤에 별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면서 하루

를 마감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옆에서 같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얼마전에 속초로 훈련을 나가

서 보초를 서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

리를 들으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감

탄했지만 한편으로 상당히 외롭고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

을 중얼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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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순찰 전 Radio check중

인 병장 안진우.

2. Flag Detail(국기하강식)을 수

행 중인 일병 이동진．

3. Guard Mount Class 시간 중

Sgt. Poweska로부터 Inspection을

받고 있는 (좌측으로터)일병 박재희,

일병 이동진과 PV2 Roche．

4. 중대 Motorpool 에서 차량을

정비 중인 병장 정승철과 Spc.

Pena．

5. PMO에서 전화신고를 접수 중

인 일병 박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넓은 벌판에 펼쳐져 있는 평택의 Cp.

Humphreys는 군부대답지 않은 여유로움과

적적함, 혹은 한가로움마저 느껴지는 곳이

다. 이번에 찾아간 557헌병중대는 거의 모

든 소대원들이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그 적

적함이 더했다. 하지만 파견으로 외출 외박

에 제약을 받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을 헌병

들을 생각하니 그 적적함 속에서 알게 모르

게 비장감이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Cp. Humphreys에 소재한 557 헌병중

대로 처음 전입하게 되는 신병 카투사는 전

입 셋째 주부터 Work Station에서 O.J.T를

받는다. Office Job 같은 경우에는 1대1 O.

J.T를 실시하지만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하는

Line 소대의 경우 단체 O.J.T를 실시한다.

가령 Convoy 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과 마운트(험비 위에 총을 장착시키는

것-중화기를 하나 마운트 시키는 Mark 19

과 SAW라는 두 종류의 마운트가 있음) 방

법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들은 Sergeant's

Time에 배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알

아두어야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므로 따

로 시간을 내어 가르치게 된다. 또한 557헌

병중대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레인지

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M9, M16,

M4, 유탄 발사기-M203,

대전차포-AT4, Mark

19 등을 사용하는 연습

을 한다. Range는 평택

에서 2-3시간 정도의 거

리에 있는 증평과 판문

점 통일의 문 근처에 있

는 Warrior Base에서 실

시된다.

557헌병중대 전체 근

무 Cycle은 Red1,

Red2, Amber, Green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

어져있다. 한 소대가 한

단계씩 맡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네 소대

가 차례대로 돌아가는데

한 사이클당 보통 2주가

소요된다. 전체 사이클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Red1은 부대를 돌며 Cp. Humphreys를 순

찰하는 것을 말하며 Red2 사이클의 업무는

헌병부대가 없는 Cp. Long으로 보름 정도

파견을 나가서 불법 영업소 단속과 폭력 및

절도 사건의 예방을 위해 주말에 그곳을 순

찰하는 Village Patrol을 말한다. 빌리지 패

트롤은 스쿼드 리더, 팀 리더 그리고 사병

둘, 이렇게 네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나간다.

요즘 같은 경우 보통 스쿼드 리더는 E-6의

계급이 맡게 되지만 만약 스쿼드 리더가 휴

가를 간다거나 PCS로 떠나게 되면 임시직

으로 미군과 카투사에 관계없이 가장 고참

자가 그것을 맡는데 주로 월급관리와 카운

셀링의 업무를 한다.

Red1과 Red2 cycle의 경우 근무 시작

전에 Guard Mount Class를 실시한다. 헌병

은 Guard Mount Class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그날에 있을 업무 처리에 필요

한 제반 사항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근무자

중 최고 선임병이 Supervisor를 맡아 총기

수칙, 무기 없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법, 교

통사고 처리법, 체포시에 상대방의 권한을

알려주는 방법 등에 대해 한 시간 동안 교

육하는 것이다.

Amber cycle에서는 Green에 들어가기

전 그것에 대비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Guard

Mount Class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된다. 보통 훈련을 나가게 될 경우

한 개 소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소대가

파견을 나가게 되지만 Amber 때에는 두 개

소대만 파견을 나가게 되어 나머지 두 개

소대와 보름간격으로 교대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한 달 중 처음 보름동안에는 훈련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보름동안의 기간에는

파견을 나가게 된다.

마지막 Green 때는 필드에 나가 숙영을

하는 등의 FTX를 한다. 전체 2주 훈련 중에

이 Green 부분이 4박 5일 혹은 5박 6일 정

도를 차지하며 훈련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후 일주일 정도 Recovery를 한 후 또다시

Red1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던 사이클이 올해

1월부터 Red1, Amber, Green 이렇게 3단

계로 조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상위 부대인

94헌병대대에는 평택의 557과 용산의 142,

그리고 Cp. Page와 Cp. CRC에 나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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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55가 속해있는데 이 세 중대가 Red1,

Amber, Green을 한 달에 하나씩 맡아 하

기로 결정되었다. 즉, 소대단위로 이루어지

던 Cycle이 중대 단위로 바뀐 것이다.

557헌병중대에는 전체 55명의 카투사

와 130여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다. 카투

사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소대에서도 인정

받은 카투사 병장에 한하여 4명으로 구성

된 팀(팀리더,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거너,

거너)의 팀리더를 맡게 한 후 미군들을 카

운셀링하고 진급식을 할 경우 스폰서로서

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단 산하의 다섯 중대가 로테이션으로

PLDC에 가기 때문에 5-6개월 정도에 한 번

씩 가게 되어 그리 많은 수의 PLDC출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8헌병여단에 배

정되는 매 기수 카투사의 배정 인원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꼭 PLDC를 가지 않더라도

카투사 헌병이 맨 처음 시작하게 되는 Gun-

ner와 Driver Job을 배우면 팀리더가 될 수

있다. 카투사는 네 소대에 각각 10명씩 있

으며 그 중 2-3명 정도 거의 모든 카투사

병장이 팀리더를 맡고 있다. 따라서 중대내

카투사의 위상은 꽤 높은 편이다. 가끔 미

군과의 의견충돌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 인

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있다. 지난 8월

에 바뀐 중대장과 1SG이 카투사를 인정하

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카투사

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557헌병중대의 카투사는 외출, 외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Patrol을 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

전 6시까지 24시간을 이렇게 3교대로 돌아

가면서 근무하게 된다. 이처럼 하루에 8시

간을 근무하게 된다. 즉, 오후 2시부터 근

무를 한다고 하면 근무지에 한 시간 반전인

12시 30분에 미리 가서 MP의 경우 전투화,

전투복, 벨트, 완장 등의 인스펙션을 받고

그날 근무수행에 필요한 Guard Mount Class

를 들은 다음 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

서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상의 근무시

간은 10시간 정도 되며 근무시간 10시간과

함께 잠자는 시간, 전투화 전투복 손질, 식

사시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자유시간

은 매우 적다. 게다가 요즘은 인원도 날로

부족해지고 있어 예전 같으면 닷새 일하고

이틀정도 쉴 수 있었던 것이 현재는 6일 일

할 경우 하루밖에 쉴 수 없게 됐다.

Cp. Humphreys에는 전투중대가 없기 때

문에 557헌병중대가 전투지원군으로서의 훈

련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패스에 많은 제

약이 따른다. 전체 인원의 약 20%가 나갈

수 있는데 일이 없다가도 급작스럽게 지원

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금요일에 외

출을 나갔다가도 즉시 복귀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557헌병중대는 EXEVAL, Foal Eagle,

UFL 등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에는 모두 참

여한다. 이를 통해 알게된 한국군 부대와는

훈련 후에도 교류를 갖는데 지난 2월에는

수원의 51사단, 용인의 55사단, 원주의 36

사단에 있는 한국군 헌병대대를 방문했으

며 이에 대한 답례차원에서 4월경에는 한

국군 장교들을 모두 초청하기로 했다. 한국

군 부대를 초청하여 부대에서 함께 파티,

축구 등을 하며 교류

를 한다. 그 외에 FTX

나 대대급 EXEVAL이

있을 시에는 타부대에

서 대신 파견근무를

나와 주고 중대 전체

가 훈련에 참가한다.

마찬가지로 근처 다른

부대에서 EXEVAL을

실시하면 557헌병중

대에서 대신 파견근무

를 나간다.

보통 명령체계가

미군과 카투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카

투사가 미군들을 카운

셀링 해주는 경우가 종

종 있기 때문에 만약

분대 내에서 무슨 일

이 벌어질 경우 미군

일 경우에도 꼭 미군

한테 먼저 가는 것

이 아니라 팀리더

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팀리더

가 카투사일 수도

있고 미군일 수도

있다.

557헌병중대는

미군과의 관계개선

에 많은 신경을 쓴다. 올해에는 미군들과

바스켓볼 리그 게임을 가졌으며 그 외 미군

들에게 쉬리와 같은 한국영화를 보여주며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557헌병부대원들은 사무실 업무만 하

는 것이 아니라 미군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

군에게 얻어내야 하는 진술서의 문서양식

과 카투사가 팀의 Superviser를 맡을 경우

필요한 페이퍼 워크의 책임에 대한 법적 절

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게 된다. 미군과

부대끼다 보니 미국문화를 훨씬 더 많이 배

울 수 있다. 아쉬운 건 집에 자주 못간다는

것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더 외박이

나 휴가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 배우

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그만큼 남는 것

이 많은 군생활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군

생활이 된다는 말을 후배카투사들에게 해

주고 싶다"며 557헌병중대 김영일 선임병

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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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보이는 영화
자유 공간

-'The Commitments'

'The Wall'을 만든 알란 파커의 91년작

으로 소울밴드를 만들어가는 아일랜드 청

춘들의 이야기이다. 실업 연금으로 살아가

지만 영리한 청년 지미는 소울밴드를 만드

는 꿈을 가지고 있다. 영화 전반에서도 언

급되는 Depeche Mode, The Smiths, Roxy

Music, Spandau Ballet, Frankie Goes To

Hollywood, Soup Dragons, Guns & Roses

는 한결같이 당시 록음계의 대세를 이끌어

가던 밴드들이었고 그 시대 젊은이들의 우

상이었다. 그러나 밴드의 매니저 지미는 기

본으로 돌아가 소울을 하겠다고 나섰다. 왜

소울일까?

지미는 신문에 공고를 내고 오디션을 보

지만 별 인재가 없

고 오히려 주변 친

구들에게서 가능성

을 본다. 무식하지

만 목소리가 탁월

한 데코, 신이 보냈

다며 지미를 찾아

온 베테랑 트럼펫

주자 조이, 여성 보

컬과 코러스에 버

니 등 9명이 모인

다. 왜 하필 소울이

냐고 묻는 친구들

에게 '아일랜드인

은 유럽의 흑인이

고, 더블린 사람은

아일랜드의 흑인이

고, 북더블린 사람

은 더블린의 흑인

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지미의 멘트가 인

상적이다. 또한 지미는 뉴웨이브 밴드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그들이 현실로 직면하

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노

동자들인 그들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리듬

은 바로 섹스의 리듬’ 이것이 Jimmy의 생

각이었다.

카메라의 시선은 자주 더블린의 고단한

삶을 더듬는다. 아이들은 그네 대신 타이어

를 동아줄에 매달고 그네 삼아 놀거나 골목

에 널려 있는 나무를 태우며 논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개들은 마치 들개처럼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린다. 이들에게 달콤한 멜로

디와 현실과 동떨어진 가사로 치장된 뉴웨

이브의 멜로디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

다. 어설픈 밴드 구성원들이 널린 빨래 사

이와 버스, 푸줏간 같은 일상 공간에서 연

습하며 조금씩 그들을 가꿔나가는 모습은

유쾌하고 따뜻하다. 런던 북부 공장지대 출

신인 알란 파커 감독은 하층민의 피로한 삶

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낸다. '노동계급

이니까 보통 사람들 얘기를, 적나라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라며 소울에 대한 애착

을 보이는 지미는 파커가 투사된 듯하다.

왁자지껄한 대사로 등장인물 하나하나

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사이의 긴장과

무대 뒤의 갈등을 묘사하는 솜씨도 맛깔스

럽다. 50-60년대 소울과 블루스 히트곡들

을 부르는 앤드루 스트롱의 깊숙한 목소리

와 밴드의 공연은 보는 이의 심장박동이 빨

라질 만큼 흥미진진한 장면이다. 음악만큼

삶이 충만한 보기 드문 음악영화로 '비틀즈

의 <하드 데이즈 나잇>이후 최고의 록음악

영화' 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에 별 이

견을 달긴 어려울 듯.

-'Kansas City'

음악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는 감독들은

그들의 영화에서 종종 그것을 드러내곤 한

다. 특히 재즈에 관심

많기로 유명한 클린

트 이스트우드와 마

이크 피기스 같은 감

독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직접 영화에 사

용하며 재능을 과시

한다. 여기 또 한 명

의 재즈매니아 영화

감독이 있다. 바로 로

버트 알트만.

'매쉬' ,  '내쉬빌'

등으로 70년대를 풍

미한 후 '숏컷'으로

다시 한 번 건재함을

과시한 로버트 알트

만 감독이 재즈

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재즈의 도시

Kansas City는

바로 그가 태어

난 곳이기 때문

이다. 1925년

생인 그는 1934

년 당시 자신의

고향을 그리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에

서부터 편집까지, 나는 이 영화를 한 곡의

재즈처럼 만들고 싶었다. 캔자스 시티에 대

한 나의 생각은 멜로드라마적 이야기와 거

기에 캔자스 시티 재즈를 더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 시대의 드라마와 그 시대의

음악이 결합하는 것이다. 플롯의 단순함은

배우들에게 줄거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인

물의 성격을 자아낼 수 있는 자유를 부과했

다. 이는 바로 영화화된 재즈(Film Jazz)인

셈이다' 라고 말하며 재즈가 단순한 배경

이상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1930년대 금주법 시대에 도박과 술이

허용되었던 캔자스 시티는 미국 도시 중 유

일한 해방구였으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었다. 이와 함께 캔자스 시티는 카운트 베

이시, 베니 모튼 등을 비롯한 위대한 밴드

리더들을 중심으로 고유한 재즈를 형성하

고 있었고 짜여진 작, 편곡과 하모니에 치

중했던 동부의 재즈와는 달리 재능있는 솔

리스트들에게 즉흥 연주의 공간을 개방하

였고, 편곡에 있어서도 악보에 기재하는 것

이 아니라 구두로 전하는 즉흥적인 앙상블

을 추구하였다. 당시 캔자스 시티는 솔리

스트들의 천국이었으며 빅밴드 스윙 등 초

기 재즈와 모던 재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

중계 무역지이기도 했다.

그럼 캔자스 시티 헤이헤이 클럽의 문

을 열고 들어가 보자. 카운트 베이시의 21

인조 악단이 너무도 흥겨운 연주를 들려주

고 있다. 한 사나이가 조슈아 레드맨을 가

리키며 얘기한다. '저 사람이 레스터 영이

라고...'. 레스터 영은 모던 재즈의 혁명가

찰리 파커에게 큰 영향을 준 테너 색소폰의

대가. 90년대 색소폰의 영웅 조슈아 레드

맨이 그로 분한다. 당시 클럽에서는 솔리

스트들의 연주대결이 자주 벌어졌는데 역

시 알트만은 이 영화에서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캔자스 시티에 메인 테마로 사용된 곡

은 듀크 엘링턴이 작곡한 'Solitude'. 이 곡

은 주인공 블론디의 남편을 구하기 위한 온

갖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애써 쌓은

대통령 경제고문의 아내 캐롤린과의 우정

도 허물어질 무렵, 처절하게 울려퍼진다.

알트만은 예의 장르해체의 기질, 다시 말

해 갱스터 영화의 전형성과 음악영화로서

의 다큐멘터리적 속성을 산산히 조각내는

솜씨를 여기서도 발휘한다. 남는 것은 재

즈뿐이다. 결말에서 베이

스 연주자 론 카터는 솔

리튜드의 멜로디를 재차

연주하는데 마치 음악회

가 끝나고 막이 내린 뒤

계속 이어지는 앙코르무

대를 연상시킨다.

알트만의 복잡한 내러

티브와 캔자스 시티 재즈

가 조화를 이루는 이 영

화는 우리에게 음악으로

더 큰 즐거움을 준다.

'Verve'에서 발매된 사운

드 트랙은 엄청난 판매고

를 올렸고 90년대 최고의 빅밴드 앨범이라

는 칭호를 얻었다. 개성있는 솔리스트들이

각자의 파트에 충실하여 호연을 보여준 캔

자스 시티는 20세기 최고의 빅밴드라 불리

기에도 모자람이 없다. 로버트 알트만은 재

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 영화 이후에

<로버트 알트만의 재즈 34년, 캔자스 시티

의 스윙음악을 기억하며>라는 음악 다큐멘

터리를 완성했다고 한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웅진닷컴

'신화의 지형도를 바꾼다.' 신

화 전문가이자 작가인 이윤기가 인

문학적 시각으로 새로 풀어낸 ' 그

리스 로마 신화'이다. 미로를 빠져

나온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이야기

를 시작으로 나무에 대한 예의를

다룬 다프네 이야기, 플루토스의

보물창고, 에로스와 프쉬케까지 그

리스 로마신화를 이해하는 12개의

열쇠가 총 2백여 컷의 컬러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시공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신화의 세계를 우리네

정서와 상상력으로 풀어낸 새로운

시각의 흥미로운 '그리스 로마 신

화' .

 퀼트 대중화와 예술화를 위한 이

론적인 지식과 관련 기술들을 퀄터

들에게 전파하고 습득시켜 생활의

윤택함을 실현시킬수 있는 창조적

인 퀄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퀼

트라인에는 패턴정보, 사이버강좌,

이달의 블록 등의 많은 정보가 무료

로 제공되며, 쉽게 접하기 힘든 전

문 정보까지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

와 더불어 퀼트 강좌, 용어, 머쉰퀼

트, 갤러리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

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quiltline.co.kr

 Quil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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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6장

uas  we l l

Native speakers와 대화를 할 때 잘 들

어 보면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frequently

using expressions)이 있습니다. 언어학적

(linguistically speaking)으로 말할 때 우리

도 일상생활(in daily life)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쓰는 표현들을 따로 시간을 할애

(make time to study)해서 암기하지 않고

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외국어(a foreign language)

는 암기를 통해서만(sometimes through

cramming method) 익숙해 질 수 있지요.

native speakers는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만 우리에겐 조금 어려운 as well 이라는

표현을 골라 봤습니다. 다음중 틀린 표현

을 함께 찾아 보실까요?

1. When you come to picnic, could

you bring as well your camcorder?

2. As a Korean, she knows as well

how to read some basic Chinese

characters.

3. As well do I have to prepare

chopsticks for the American tourists?

4.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book was useful for parents and children

as well.

5. Drinking milk is helpful to maintain

good health for children and adults alike.

번역 및 해설)

1. '~ 역시', ~ 또한’이라는 의미의

as well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문장은 "When

you come to the picnic, could you bring

your camcorder as well." 이 되어야 합니

다.

번역) "피크닉에 오실 때 비디오카메라

도 가지고 오실래요?"

2. 이 문장에서도 '~역시' 라는 의미

의 as well은 문장의 뒤에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문장은 she knows how

to read some Chinese characters as

well/too.이 되어야 합니다.

번역) "그녀는 한국인이므로 약간의 기

본적인 한자는 알고있다."

3. 문장에서 as well의 위치는 끝에 오

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도

Do I have to prepare chopsticks for the

American tourists as well/too? 로 써야 합

니다.

번역) "미국관광객을 위해서 젓가락을

준비해야 하나요?"

4. 어떤 사실이나 물건이 누군가에게

똑 같은 비중이  필요시 될 때는  alike 라

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book was

useful for parents and children alike.로

써야 하지요.

번역) "연구에 의하면 그 책은 부모님

과 아이들에게 꼭 같이 필요 합니다."

5. 이 문장도 우유의 효능이 아이뿐 아

니라 어른에게도 꼭 같은 비중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쓰였군요. 이렇듯 '둘 모두

에게 동시 만족을 주는' 이라는 의미로 쓰

일 때는 alike 를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Drinking milk is helpful to

maintain good health for children and

adults alike.로 써야 합니다.

번역) "우유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에

게도 좋은 건강 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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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 적으로 말해서(linguistically

speaking)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자(encoder)와

듣는 자(decoder)가 그것이죠. 말 하는 자

(speaker)는 자신의 의도(his/her feeling)

를 듣는자(listener)와 자신이 서로 아는

구체화 된 개념(fixed information)을 통해

서  전달(transfer) 합니다. 그 구체화되어

전달되는 개념(fixed information)을 우리

는 언어(language)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암소 의 젖' 을 '우유''라고

약속하자, 또는 ' 이 빨간 것을 ' 장미’라

고 정하자" 라고 서로 약속(promise)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in Korean

language)의 ‘우유’와 ' 장미' 를

native speakers는 'milk' 와 'rose' 로 약

속한 것이죠. 전자(Korean language)는

어려서부터 들어온 '모국어(mother

tongue) 즉, 한국어' 이고 milk와  rose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foreign language)

'입니다. 그러므로 milk와 rose 같은 외국

어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없어서 간접적인

'반 주입식 학습방법(cramming method)'

으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국어

(foreign language)를 우리식(Korean

style)으로 직접 표현(direct expression)

할 때는 적지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요. 그럼 아래의 예문을 한 번 보실까요?

1. He is a drinking whale.

2. Because I am hungry I am dying.

3. Don’t drink Kimch soup first.

4. Last winter, my mother bought me

a mustang.

번역 및 해설)

1. 우리말의 "그는 술 고래야" 를 의미

하고 있습니다.  Native speakers는 이 표

현을 듣고 더 어지럽겠죠? 그들은 이런 상

황에서 "그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물고기

가 물을 마시는 것 같다" 고 합니다.

: He drinks like a fish.

2. 우리말의 "배고파 죽겠어" 를 순 우

리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배

가 고프다" 라고 과장기를 섞어 표현 했습

니다. 이때 native speakers도 그런 식으

로  "말 한 마리정도 먹을 수 있겠다" 고

하지요. 서부시대에 배가 너무 고픈 카우

보이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심상치 않

은 눈으로 쳐다보며 하는 말이죠.

: I could eat a horse!

3. "김칫국 먼저 마시지마!" 라는 순 우

리식 영어 표현이므로 native speakers는

절대 못 알아 듣지요. 이때 그들은 "계란

이 부화 되기 전에 몇 마리의 닭이 나올까

라고 세지 말아" 여러분도 동화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표현이라 믿습니다. 참고로

'hatch' 라는 동사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4. "지난 겨울에 엄마가 무스탕을 사

줬다고" 순 우리식 영어로 이야기 하는군

요. native speakers에게 'mustang'  이 뭐

냐고 물어보면 '자동차' 이름이라고 대답

할 것입니다.  (What is Mustang?  It’s a

name of a car)이때 '무스탕' 을  '양가

죽 자켓' 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 Last winter, mother bought me a

sheepskin jacket.

2. Sweety/ 샾

3. Never Again/이수영

4. I Love You/ 포지션

5. Don`t start now/보아

6. 먼곳에서/ 박효신

7. A-Yo/지누션

8. 끝 (End)/샤크라

9. 약속/Fly To The Sky

10. 하루/ 김범수

11. 니가 필요해/god

12. 인형/이지훈 (Duet with 신혜

성)

13. 오빠/Wax

I Love You

차태현

파인딩 포레스터

감독: 구스 반 산트

주연: 숀 코네리, 롭 브라운

 칭송받는 작가 포레스터는 자

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은 채 문

학적 재능을 지닌 자말을 문학세계

로 이끌어주기 위해 지난 수년간

한번도 문을 열지 않았던 자신만의

세계에 자말을 받아들인다.때묻은

고전서적들과 정적만이 가득했던

포레스터의 은둔지는 두 작가의 웃

음과 논쟁, 학문에의 열정으로 채

워진다. 포레스터는 지난 40여년

간 닫고 살아온 창 밖의 세상에 조

금씩 닿아간다.



안  녕  하  세  요

일병 박준영

 박화요비
R&B 의 요정

R&B는 원숙한 가창력과 곡 해석 능력

을 필요로 하는 장르로 요즘은 어린 멤버

들로 구성된 댄스 그룹들까지 너도나도

R&B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창

법을 구사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런 면에

서 박화요비는 더욱 돋보인다. 이런 이유

로 그는 신세대부터 30대까지의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힘있고 단단한 목

소리로 감정의 완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

는 음색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

롭고 섬세하며 그의 콘서트는 별다른 무대

장치나 과장된 연출 없이 통기타 하나와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관객들을 충분히

사로잡는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박정현의 R&B적 감각에 리아의 당당한

보컬을 섞은 느낌을 얻을 수 있으며 거기

에 약간은 허스키한 음색까지 자기의 색깔

을 갖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드림', '그

레이' 등 자신의 피아노 연주곡을 앨범에

싣고 ' 첫사랑', '바람', '여기까지만' 등

자작곡을 데뷔앨범을 통해 선보이는 등 목

소리 이외의 음악적 역량도 상당한 수준임

을 자랑하는 신인가수 박화

요비. 데뷔 타이틀곡 'Lie'

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는

'Lie'에 이은 후속곡 '그런

일은'을 연속 히트시키고

있다. 그의 데뷔 앨범

'0001-my all'은 2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

으며 그는 이미 2000년 최

고의 신인자리에 올랐다.

수요예술무대 녹화 현장

에서 만나본 그는 단지 자신

의 리허설을 끝마치고 내려

온 것뿐이었음에도 모든 힘

을 다했기 때문이었는지 약

간은 지친 모습이었고 목소

리도 조금은 쉰 상태였지만

반갑게 인터뷰에 임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단지

본 기자의 R&B음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좀더 깊이있고

재미있는 인터뷰를 하지 못

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름이 참 특이한데 '

박화요비'라는 이름은 어떻

게 짓게 되었나요?

이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뜻은 없어요. 화요일날 지었

고요. R&B의 'B'를 합쳐서

'박화요비' 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수가 되셨어

요?

가수가 되기 전에 클래식 피아노를 10

년간 쳤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원래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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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때 라디오프로그램 장기자랑대회에

서 대상을 탄 것이 계기가 되어 음반사에

서 앨범을 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들어

왔어요.  그 후 피아노 치는 것을 일단 접

고 가수가 되기 위해 1년 남짓 준비한 후

제 데뷔앨범을 내놓게 됐습니다.

-지난 해 서울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받는 등, 데뷔앨범이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소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제 첫 앨

범을 통해 대중여러분들에게 박화요비라

는 이름과 제가 어떤 음악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밖으로 큰 성

과를 거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

다. 그 뿐만 아니라 2집 만들 때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수확

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구하는 음악스타

일, 장르

저는 소울, R&B 같

은 흑인음악을 좋아해

요.

-좋아하는 음악인

좋아하는 뮤지션 역

시 거의 R&B를 하는 흑

인 여성가수들이에요.

요즘은 켈리 프라이스,

데보라 콕스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있고요. 휘트

니 휴스턴을 제일 좋아

합니다.

-가수로서 가장 자

신있는 부분

자신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제가 노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컬어레인지인데요. 항

상 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하

고 있어요. 같은 노래라도 가수마다 제각

기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곡을 제가 저만의 느낌으

로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목관리나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감기에 걸려서 더

목이 쉬었어요. 하지만 특별

한 목관리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예민하게 신경쓰면

목에 더 부담이 되는 것 같

아요. 종종 따뜻한 차 마시

고요. 그냥 물이 흐르는 것

처럼 자연스럽게 목관리하

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계속해

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목을

푸는 데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노래방 애창곡은?

박정현의 '몽중인', 박상

민의 '하나의 사랑'을 즐겨

불러요.

-만약에 가수가 안 되었

다면

피아니스트가 되었을 거

에요.

-이상형의 남자스타일

저는 외모가 멋진 사람보

다도 자상하고 가정적인 스

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

-1집 활동을 곧 접으시

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데뷔 앨범에서는 발라드

음악이 많았는데요. 2집에서는 힙합스타

일의 음악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R&B도 많이 할 거고요. 그밖에도 트렌디

힙합쪽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R&B이면

서도 굳이 발라드풍의 분위기를 가진 것뿐

만 아니라 비트가 들어간 약간은 빠른 곡

들도 실을 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집

에서는 아마 댄스도 선보여드릴지 모르겠

네요.

-콘서트 계획

지난 2월 제 스무 번째 생일에 '스무송

이 장미'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

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2집 준비 때문에 콘서트는 없을

것 같아요. 12월쯤에 2집이 나올 것 같습

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불행히도 카투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TV다큐멘터리에

서 한 번 다루는 걸 본 적이 있어요. 2001

년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

는 뭐니뭐니해도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요비

잊지 마세요.

Profile

본명: 박미영

생년월일: 1982 . 2 . 11

키: 160cm

혈액형: B

가족관계: 부모님, 여동생

학력: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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